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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제21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 개최





��������KT노동조합은 4월 28일(수) 9시, 경기도 안성시 소재 유토피아 추모관에서 선배 열사 합동 추모제를 개최하고, 故 김낙성, 故 김왕찬, 故 오용철, 故 김양중, 故 윤준상 동지의 뜻을 기렸다. ��이번 추모제는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사회적 합의와 유가족의 안전을 위해 KT노동조합 위원장과 상집간부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최장복 위원장은 이날 “노동자의 단결이라는 노동운동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용기가 바로 열사의 정신이다”면서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운동의 기본사명, 지역 공동체와 상생이 노동운동과 한길이라는 역사적 깨달음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노동운동의 원칙이며, 향후 이러한 원칙아래 정책연대도, 투쟁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노동조합은 추모제에 앞서 열사의 유가족들에게 서신을 보내 코로나19로 인해 여느 때처럼 유가족을 모시지 못한 데 대해 이해를 구하고, ‘사태가 진정되고 다시 평범한 일상을 찾게 되는 그 날, 더욱 뜻 깊고 의미 있는 자리에서 모실 수 있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4월 28일(수) 오전 10시 30분 서울 보라매공원 산재 희생자 위령탑에서 ‘제21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를 개최했다.��해마다 전 세계 120여 국가에서는 4월 28일 ‘세계 산재 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이하여, 산재 희생노동자 추모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19개 국가에서는 산재노동자의 날을 법정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국가 기념행사를 치르고 있다.


한편 한국노총은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넋을 추모하고 산재노동자의 권익향상과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결의를 모으고자, 2001년 4월 28일 제1회 산재노동자의 날 첫 추모제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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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된 결의와 실천으로 선배 열사 기리겠다”�故 윤준상 동지 등 2021년도 열사 추모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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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8일(수)








